
[별표 1] 위험도 판단 및 조정 기준 

구분 기준 및 설명

(1단계) 

기본 

위험도 판단 

활용 주체(내부 활용/제3자 제공)와 처리 환경(통제 가능 여부)을 기준으로 기본 위험도를 

우선 판단

● (저위험) 동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접 활용

  ▶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외부에 제공하지 않고 직접 활용

하거나 내부 타 부서에 제공, 내부부서 간 결합하여 활용하는 등의 경우를 의미

  ▶ 이 경우, 내부 활용이므로 원본 개인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, 외부 제공으로 인한 

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위험으로 평가 가능

● (중위험) 제3자 제공 + 제공기관이 통제 가능한 환경

  ▶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만, 가명정보 활용 환경이 기관 내부망, 제공기관이 운

영하는 분석 공간 등 제공기관의 관리·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경우, 중위험으로 평가 

● (고위험) 제3자 제공 + 제공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환경

  ▶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면서, 가명정보가 제3자의 자체 환경 등에서 처리되어 제

공기관이 제3자의 처리환경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위험으로 평가

(2단계) 

사례별 

위험도 조정

개별 사례에 따라 실질적 위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 위험도 판단 이후, 다음 요소를 

고려해 최종 위험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

○ 데이터 자체의 위험도

  ▶ 민감성이 높은 정보/특이정보/비정형데이터 포함 여부, 재식별시 영향도 등 고려

○ 가명정보 처리 맥락·상황

  ▶ 처리 과정, 기술적 구현 방식에 따라 활용된 가명정보가 유·노출, 재식별될 위험성 고려

○ 기관 자체 지침

  ▶ 기관의 특성, 전문성, 경험 등을 반영한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

[기본 위험도의 사례별 조정(하향 조정) 예시]

◈ 기본 위험도(중위험·고위험)를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 가능한 경우

○ 이전에 처리했던 사례와 반복·유사 활용인 경우

  ▶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가명정보 활용 건이 이전에 적정성 평가를 거쳐 활용한 건

과 △처리 목적, △데이터 항목, △제공받는 자, △활용 방법·범위 등이 동일한 반복 

활용이거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유사 활용인 경우, 저위험으로 판단 가능

   * 예시) 다년도 연구의 반복 수행, 활용기간 연장, 연구자 일부 변경·추가 등

○ 정부가 지정한 안전한 기관*으로 제공하는 경우

   * 결합(데이터)전문기관,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등

  ▶ 결합(데이터)전문기관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정부가 이미 처리환경의 안전성을 

검증하였고, 가명정보가 제공된 후에도 결합 후 반출심사(결합전문기관) 또는 전문심

의위원회 심의(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) 등 가명정보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

행하게 되므로 저위험으로 판단 가능

[기본 위험도의 사례별 조정(상향 조정) 예시]

◈ 기본 위험도를 상향 조정이 권장되는 경우

○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

  ▶ 비정형데이터는 적정한 가명처리 방법 설정, 가명처리 기술의 한계 보완 등 데이터 

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처리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위험도 상향 조정을 권장


